
     

동  정  자  료
배포 일시

2021. 6. 21.(월)
총 2매(본문 1, 붙임 1)

담당
부서

해사안전관리과 담 당 자 ∙과장 고준성, 사무관 최희동, 주무관 이노택
∙☎ (044) 200-5850, 5851, 5854

보 도 일 시 배포 즉시 보도 가능

문성혁 해수부 장관, 소말리아‧아덴만 파병 '청해부대' 격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6월 21일(월) 해양수산부 종합상황실에서

소말리아·아덴만 해역으로 파병(6.23)을 앞둔 청해부대 제35진 충무공

이순신함(함장 해군대령 홍상용)에 전화를 걸어 부대원들을 격려하고,

성공적인 임무수행 및 무사귀환을 기원하였다.

   * 출병기간: ’21.6.22∼’21.12.31(약 6개월) / 활동해역: 소말리아‧아덴만, 호르무즈 해역

그간 해양수산부 장관은 청해부대 파병전 함장과 부대원들을 직접

만나 위문품을 전달하고 격려해 왔으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0년

제32진부터 현재까지 비대면으로 격려행사를 진행해오고 있다.

문 장관은 전화 통화에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맡은 바 사명을 다하고 계신 청해부대원들의 헌신에 감사드리며,

성공적으로 임무를 완수하고 건강하게 돌아오시기를 기원한다”라고

격려하고, 효과적인 임무수행을 위한 해수부와 청해부대 간 긴밀한 협조도

당부하였다.

청해부대는 ‘09년 3월부터 아덴만 해역에서 우리 선박에 대한 호송 및

연합함대와 해상안보작전을 수행하고 있으며, 제35진 충무공이순신함은

‘09년 11월 제3진으로 최초 파견된 후 이번이 5번째 임무수행이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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